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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역대 CES에 출품된 디지털 TV의 특성을 기술의 수요곡선과 대체곡선의 관점에서 분류

하여 살펴봄으로써 스마트 환경으로 진화하는 차세대 멀티미디어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초기 디지털 TV의 형태에서 기기 간 연결성(connected)을 키워드로 하는 2013년 등장한 스

마트 형 디지털 TV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TV는 기술 수요 곡선을 따라 진화를 거듭해왔으며, 현재

상품으로서의 수명주기의 성숙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출품된 디지털 TV는 TV라

는 단일 제품의 범위를 넘어서 다기능 멀티미디어 환경을 지원, 곡선형 또는 flexible 디스플레이 형

태로 이미 과거의 디지털 TV의 기술 수요곡선을 넘어서 대체곡선의 도입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rough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TVs, which have emerged in CES since 2005, in the view

of technology growth and substitution curves, this paper is to provide a prediction on the next generation's

multi-media on smart environment.

As a result, digital TV has been developed on the flow of its technology growth curve from the early

version in 2005 to smart digital TV in 2013, which emphasizes the key word "connected", and it has already

come to the market puberty. Also, as it has the characteristics such as supporting multi functional and multi

media environments and introducing curved or flexible display, the digital TV in CES 2013 has reached in

introductory stage on the technology substitu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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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 소비

재 전자산업 종사업체들의 모임인 가전제품제조

업자협회(CE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로서 매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다. CES는 그 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될 전

자제품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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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업체들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차세대 제품을 세계에 선보임으로써 세계

전자제품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

팅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매해 CES에 출품되었던

제품들을 기술 수요곡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은 기술의 진화 과정을 이해함과 동시에 차세대

기술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CES에 출품된 디지털 TV

의 특징들을 기술 수요곡선의 관점에서 진화정도

를 살펴보고, 나아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기

존의 기술들을 대체해나가는 과정을 기술 수요

대체곡선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차세대 멀티

미디어 환경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Ⅱ. 기술성장(수요)곡선과 대체곡선

기술성장 및 수요곡선(technology growth

curve)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후, 수명주기(life

cycle)를 따라 어떠한 형태로 개선되고 발전하는

가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술수요곡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성장곡선은 도

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이르기 까지 S-curve 형태

로 나타나는데, 이는 초기 도입기에는 잠재적 수

요자가 많지 않고 기술정보도 별로 알려지지 않

아서 기술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지만, 시장

에서 받아들여지는 성장기를 넘어가면 폭넓은 실

용화를 통해 급속한 성장과 진보를 맞이하게 되

고, 이후 성숙기로 접어들면 기술의 이론적 한계

및 시장에서의 수요의 충족으로 인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1. 기술성장곡선과 대체곡선

이해 반해 대체곡선(substitution curve)은 성장

곡선과 같이 S-curve 형태를 띠지만,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술을 어

떻게 대체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대체곡

선 또한 S-curve형태를 띠는 것은 초기에는 새로

운 기술이 현재의 기술을 한꺼번에 대체하지 못

하고 서서히 잠식하다가 일단 신기술의 우월성이

시장에서 인식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대체해

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1] 그림 1은 기술성장

곡선과 대체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Ⅲ. CES 출품 디지털 TV

먼저 CES에 출품된 디지털 TV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디지털 TV를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디지털 TV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을 대신하여

디지털방식에 의해 고화질, 고음질을 구현되는 디

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의미한다. 기본

적으로 1000개 이상의 주사선을 가져 선명한 화

면을 즐길 수 있는 고선명(HD) 디지털TV와 480

개 주사선으로 낮은 해상도를 갖는 표준(SD) 디

지털TV로 구분되는데, SD급은 기존 아날로그TV

보다 화질이 2배 이상 개선되었고, HD급은 아날

로그TV보다 5배 이상의 고화질을 구현한다. 디스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는 평면브라운관(CRT) 방

식, 프로젝션 방식,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방식, 액정화면(LCD) 방식, 발광 다이오드(LED)

방식, 자체발광 다이오드(OLED)방식 등으로 구분

된다.

LCD의 디스플레이의 경우 디스플레이 패널이

자기스스로 빛을 구현 하지 못하기 때문에Back

Light Unit(이하 BLU)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BLU의 종류중 LED(Light Emitting Diode)를 사

용하여 만들게 되는 디스플레이를 LED 디스플레

이라고 하며, 이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TV가

LED TV가 된다.

반면에 OELD 디스플레이의 경우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

기 때문에 LCD와 다르게 BLU가 필요하지 않아

서, 디스플레이를 더 얇고 가볍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역대 CES에 출품된 주요 Digital TV의 진화를 살

펴보면 크게 화면의 크기, 두께, 구현 방식, 화질,

기능이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진화를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2005년 삼성이 102

인치 PDP TV를 선보였으나, 바로 다음 해인

2006년 파나소닉에서 103인치 Full HD PDP TV

를 선보이며 크기 경쟁을 가속화 시켰다. 2005년

과 2006년에는 크기에서는 PDP TV가 주를 이루

고 있지만, LCD 방식의 80인치 대의 크기가 등

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시기적으로 2006년을 정점

으로 PDP 방식은 점차 LCD에 자리를 내주기 내

어 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2009년

샤프에서는 82인치 급 LCD TV를 선보여 주목을

받기는 하였지만, 차츰 두꺼운 대형 TV 보다는

두께가 얇은 TV로 관심이 넘어가기 시장하였다.

2009년대 까지 LCD TV를 중심으로 친환경과

슬림화라는 대세가 디지털 TV에 이어져왔다. 이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춘계종합학술대회

- 98 -

2005

삼성 102인치 PDP TV

2012

LG 55EM9600 OLED TV

2013

삼성전자는 85인치 UHD TV
UN85S9

삼성전자 Curved OLED TV

와 동시에 2007년 소개된 3D TV에 대한 관심이

2010년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슬림화의

대한 추세는 OLED TV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

되어 2012년 LG의 OLED TV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렀지만 슬림화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화질에 진화는 2011년과 2013년 샤프에서 기존

HDTV의 8배의 화질을 제공하는 8K제품을 선보

였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첨단 광원 기술을 통해

대형 화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선명한 해상도와

높은 명암비 실현한 삼성전자의 4K 제품에 밀리

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화질에

대한 경쟁은 4K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

상된다.

기능 측면에서는 세계의 관심을 받은 2010년

삼성의 스마트 TV기능으로부터 다양한

“connected" 환경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발전해왔다.

표 1. CES 주요 디지털 TV

Ⅳ. 결론 : 성장 및 대체곡선 상의 DTV

2013년 까지 CES에 출품된 디지털 TV의 특성

들을 성숙기 측면에서 설명하면, 디스플레이의 크

기는 80인치 대, 화질은 4K, OLED 방식, 3D 구

현과 스마트 기능 및 멀티미디어 환경 지원으로

발전해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

보 과정을 기술의 수요곡선 상에 정리하면, 2005

년-2006년은 대형화, 2006년-2010년은 PDP방식에

대한 LCD로의 대체, 2007년-2010년 LCD를 통한

슬림화와 3D의 활성화, 2009년-2011년은 스마트

기능의 확대, 2010년-현재까지는 LCD를 대신한

OLED 방식의 정착과 4K를 기준으로 하는 화질,

다양한 스마트/멀티미디어 환경 지원으로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도 스마트 환경에

대한 응용과 connectivity의 극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TV라는 단일 제품의 특성

에서는 이미 성숙기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주장한 디지털 TV 발전

에 따른 대체곡선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제품으로는 2013년 삼성전자에서 출품한

디지털 TV의 curved/flexible displa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TV에 대한 형상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멀티미디어의 등장을 예고

한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의 발전과정에서 5세대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의 형태를 파괴하는 특성

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같이 향후 10년 안에

지금의 소비자가 상상하는 TV의 모습이 아닌 다

른 형태의 TV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곡

선 상에서 또 다른 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림 2)

그림 2. DTV의 성장 및 대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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